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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방정부 최초 XR 메타버스 프로젝트 본격 시동

- 네이버랩스 등 국내 최고의 전문기업들과 업무협약 체결 -

-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시켜줄 XR 메타버스 프로젝트 성공적 추진위해 노력할 것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6월 9일 지방정부 최초로 확장현실(XR) 메

타버스* 전문기업과 함께‘XR 메타버스 인천이음 프로젝트’를 본격

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확장현실(XR) 메타버스 : 현실세계와 동일한 크기의 디지털 가상공간 구축, 가상

공간에 축척된 정보를 XR기술을 활용해 현실세계 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관광·쇼핑·편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온-오프라인 결합 확장현실 플랫폼

  * XR(확장현실, eXtended Reality)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아우르는 혼합현실(MR)을 망라한 기술

  * 메타버스 :‘초월, 가상’을 의미하는 'Meta(메타)’와 현실세계를 의미하는 ‘Universe(유니버스)’의 합성어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디지털뉴딜 사

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XR 메타버스 프로젝트」공모사업에 “XR 

메타버스 인천이음 프로젝트”가 지난 달 2일 선정됐다.

인천시는 XR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을 위해 내년 말까지 국비 8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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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시비 25억 원, 민간33.7억 원으로 총 138.7억 원을 투자하게 되며, 

2023년에는 수행 평가 결과에 따라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전문기술기업으로 네이버랩스, 에스피테크놀로

지, 플레이스비, 인시그널, 페네시아가 참여하며, 수요기관으로는 인천

국제공항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교통공사가 참여했다. 또한, 인천테

크노파크가 지역산업 육성 지원한다.

인천시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XR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인천지역 관련 사업 육성’이라는 목표를 제

시했다.

인천지역 인천국제공항, 개항장, 송도, 부평역 일원 등 380만 제곱미

터의 3차원 공간지도를 구축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가 포

함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리빙랩을 운영해 실사용자 기반의 기술 

만족도를 향상 시킨다. 

또한 우리나라 최고의 XR 메타버스 전문기업의 기술력을 통해 생태

계 구축 및 서비스 확산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XR 메타버스 

관련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공모를 진행해 XR 메타버스 기술의 

이전 등을 추진하여 지역 신산업도 육성할 예정이다.

박남춘 시장은 “XR메타버스 생태계를 우리나라 최고의 기술력을 가

진 기업과 공동으로 구축하는 만큼 잘 협업해 대한민국 기술력의 글

로벌 진출을 돕고 인천지역의 XR기술 관련 산업의 육성에 기대가 크

다”라며 “인천시 경제전반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시켜줄 XR 메

타버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관련 사진은 행사(14시) 종료 이후 인천시 홈페이지‘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http://tv.in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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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인천’에 게시, 동영상은 인천시 웹하드( only.webhard.co.kr )에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http://tv.incheon.go.kr/

